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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Q방법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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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방안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Q방법론의 연구절차에 따라 소진극복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Q

모집단을 구성한 다음 최종 26개 문항의 Q진술문을 최종 채택하였다. 대구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종사자 18명을 P표본으로 선정 후 26개의 진술문을 Q분류를 통해 자

료수집하였다. PQMethod Release 2.35를 활용하여 주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진극복방안에 대한 

인식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결과 1유형은 ‘기관 및 제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소진을 극복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유형이었으며, 

2유형은 ‘일과 생활의 균형유지’로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지각

하는 유형이었다. 3유형은 ‘자기주도적 성찰 노력’으로 소진 상황을 피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극

복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유형이었으며, 4유형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으
로 스스로 힘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관련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지

각하는 유형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방안에 대한 유형과 특

성을 파악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개인 차원의 노력과 조직 차원의 개입을 촉구하는데 필

요한 접근방법,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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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다(김지윤, 홍정순, 2017). 전체 학업중단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0.8%(4만7070명), 2016년 0.9%(4만7663명), 2017년 

0.9%(5만057명), 2018년 1.1%(5만2539명), 2019년 1.1%(5만2261명)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청소년기 학업

중단은 개인의 발달과 성장, 자립, 사회적 학습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 손실 등의 

사회적 비용과 연결되기 때문에(정경희, 최정호, 2020)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꾸준히 필요하다. 이에, 2002년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시작으로, 2003년 ‘청소년기본법’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펼치기 시작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학

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계획,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지원제도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한다. 제12조에서 국가와 지자체

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지정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

원을 위한 센터 2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다양한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지정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시․도 및 시․군․구 조례/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

거나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재단, 공단 등이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및 민간법인․단체 등에 지정 운영하는 형태이다(여성가족부, 2021). 후자의 경

우 3년마다 공모를 통한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불안정안 고용형태, 예산

확보의 어려움, 학교밖청소년지원업무 외의 업무부담 등 종사자의 소진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와 같

이 표준화된 호봉표 및 경력 산정기준이 없어 지자체 또는 유사사업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에서 직원의 보수 책정 시 지역 간 임금불균형 해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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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높아지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여성가족부, 2021) 각 지

자체와 운영법인의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직무 영역은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

업교육 훈련 지원, 자립지원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청, 경찰서, 법

무부, 가정법원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학교 부적응 초기 상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습 멘토링, 상급학교 진학지원,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건강검진, 

인식개선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여성가족부, 2021). 다른 직무내용을 제외하

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주요 역할인 상담업무와 관련된 직무만을 살펴

보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위한 학습, 관계, 정서 관련 상담을 실시함은 

물론 가정폭력, 학대, 우울, 자살 및 자해, 중독 등의 위기상담을 수행한다. 청소년 

전문가로서 다양한 사례를 효과적으로 개입․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큰 부담을 느끼

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업무를 

시․군․구 단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 인력 2명, 최대 4명이 수행하고 있는 실

정이다(여성가족부, 202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는 사

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청소년지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전문가가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정체성 문제(활동과 상담자로

서의 갈등)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 현장은 학교 교사, 

학부모,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정시설 담당자, 경찰, 지자체 공무

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직무를 혼합된 형태

로 수행하며,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겉도는 직무역할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담과 활동, 생활지도를 동시에 한 명의 종사자가 병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

하기도 한다(장승희, 2020). 상담업무와 활동업무, 생활지도 업무의 구분이 필요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중앙지원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학

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업무매뉴얼’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막연한 불안감(김상현, 양정호, 2013), 가족과의 갈등, 친구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김지윤, 홍정순, 2017). 개인적․환경적 

특성으로 비합리적인 사고와 부정적 정서, 역기능적 행동특성(김미애, 이지연, 2013)

을 보이는 내담자, 즉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계하는 종사자들은 심리․정서적인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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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

는 역할을 스스로 부여하며 직업활동과 개인 일상생활을 분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최혜윤, 201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의 경우 학교 밖 청

소년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지지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개인 연락처, SNS, 근무 

외 시간 연락 등으로 일과 생활 분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잦은 무단결석과 연락두절, 부정적 사고와 태도, 부모에 대한 개입이 쉽

지 않다는 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이 겸임할 때 발생하

는 문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에 비해 부족한 슈퍼비전 제공 환경, 과도한 역할 

부여로 쌓인 지치고 피곤함,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소진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다.

소진은 만성적 피로와 부정적 정서, 일의 의미 상실,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업무태

도, 내담자에 대한 집중력 저하 등을 야기한다(윤아랑, 정남운, 2011; 최윤미, 양난미, 

이지연, 2002). 최근 소진 연구는 심리적 소진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에서 점차 소진

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증명하는 연구들로 발전하고 

있다(남순임, 김윤희, 2019).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심리적 소진을 회복하는 과정

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통제력 향상, 업무의 효율 증대, 내담자와 상담에 대한 

인식 확장, 전문성 향상 및 성장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김경희, 

2016; 김지현, 2010; 배윤민, 2014; 최윤미, 양난미, 이지연, 2002; Regedanz, 2008) 

이는 소진극복방안이 개인과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의

미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에게 명확한 역할부여와 전문성 강화방안 제시에 앞서 소진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각 지자체별로 센터가 운영된지 6년이 지

났으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을 주제로 한 연구는 없다. 종사자 관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간략한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해 종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초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박승곤, 김수정, 2017;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용불안에 관해 언급한 연구(김성하, 황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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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을 탐색한 연구(장승희, 

2020)를 제외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연구,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종사자의 심리․정서적 경험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아동․청소년 분야 복지 

종사자의 공감만족과 공감피로라는 변인이 소진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박지선, 

천지은, 2016)을 검증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그 대상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

자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양적연구라는 한계로 현장의 소진에 대해 심층적

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소진의 주관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김

좌겸, 이상희, 2021; 권영미, 김희정, 전미순, 안정화, 2018; 오진환, 이인수, 2008). Q

방법론은 인간의 선호와 감정, 취향 등 개인의 심리와 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관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합한 것이다(김현수, 원유미, 2000). 개인의 주관과 중요도에 따라 나열된 진술문을 

배열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의 주관성을 스스로 진술하는 과정이다. 

또한 개인의 의견과 의미를 도출해 가는 조작적 정의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김수

정, 박승곤, 문성호, 201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개인의 관점에서 소진극복

방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종사자의 소진극복방안이 학교 밖 청소년, 

나아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장과 발전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소진극복방안에 대한 이해

를 통해 개인 차원의 노력과 조직 차원의 개입을 촉구하는데 필요한 접근방법과 이론

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

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밖청소년지

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방안을 유형화 할 수 있는가? 둘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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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소진극복방안을 주제로 

관련 실무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요인분석하고 각 요인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절

차는 Q 표본 선정, P 표본 선정, Q 표본 분류, 자료처리 및 분석의 과정으로 표 1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 1

연구설계 및 절차

단계 과정

1단계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소진극복, 회복 방안 등의 논문(N=60) 

키워드 검색‧선행연구 고찰

2단계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소진극복방안에 대한 Q 진술문 146개 수집

3단계 연구팀에서의 유사 문항의 병합, 삭제 등의 수정을 통한 Q 진술문 25개 확보  

4단계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소진극복방안 관련 학계 전문가의 

감수를 통한 Q진술문 26개 확보

5단계 연구 팀에서의 점검을 통한 수정된 진술문 26개 최종 선정

6단계 적합한 P표본 20명 선정하여 Q방법 적용

7단계 PQMethod Release 2.35을 이용한 Q요인분석 및 요인별 특성 분석

2. Q 표본 선정

Q 표본 선정을 위해 먼저 Q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Q방법론에서는 진술문(statement) 

표본이 연구의 척도 역할로 기능하기 때문에 진술문 표본은 연구주제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Q 모집단 구성 방법은 구술형과 추출형으로 구분된다. 구술형은 

연구대상자와 면담을 통하여 진술문을 작성하는 것이며, 추출형은 기존의 문헌 고찰

을 통해 진술문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순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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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술문은 연구설계의 방법에 따라 구조적 표본과 비구조적 표본, 자연적 표본과 

기성적 표본으로 구성된다. 첫째, 구조적 방법으로 진술문을 작성하는 것은 이론을 

구축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개인의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구축하는 대신에 연구

대상자들을 통하여 기존의 이론을 형체화하게 된다. 이에 반해 비구조적 방법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항을 수집하는 것으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모든 문장이 Q 진술문이 

될 수 있다. 둘째, 자연적 표본은 연구대상자로부터 Q 진술문을 수집하는 방법이며, 

기성적 표본은 연구대상자 외의 다른 자원을 통해 Q 진술문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김현수, 원유미, 2000).

본 연구에서는 추출형, 비구조적 표본과 기성적 표본선정 방식을 통해 Q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먼저,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소진극복, 회복 방안’등의 

키워드를 포함한 선행연구 및 기타 보고서를 활용하여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연구논문,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보고서 등에서 146개의 진술문을 1차적으로 정리한 후 

연구자들의 문항 수정을 통해 25개 문항을 확보하였다. 학계 전문가의 협조 및 자문을 

구하여 26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들은 문항을 비교하고, 모호한 진술문을 수정

하는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소진극복방안

에 대한 대표성을 띄는 26개의 문항을 표 2와 같이 Q 진술문으로 최종 채택하였다.

표 2

Q 진술문

번호 진술문

1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2 청소년관련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 소진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3 소진극복을 위하여 긍정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필요하다.

4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한다.

5 대상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

6 대상자에게 관심과 정, 아끼는 마음이 생긴다.

7 힘든 점을 주변에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8 가족의 지지가 소진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9 신뢰할 수 있는 타인으로 부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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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 표본 선정

Q방법론은 한 개인 안에서 주관적 의견을 측정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자인 개인 간

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보다는 한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P 표본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Q방법론에서 P 표본은 연구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다고 기

대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20∼50명 수준으로 구성된다(Brown, 1980).

본 연구에서는 P 표본의 이론적 자격을 고려하여 대구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자 총 18명을 선정하였다.

번호 진술문

10 직장 및 동료의 이해와 지지가 도움이 되었다.

11 상담 및 업무에 대한 성취감이 소진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2 소진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13 스트레스 상황이 자연스럽게 호전되었다.

14 근무 외 시간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면서 소진을 극복하였다.

15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시간을 균형있게 보낼 때 소진을 극복할 수 있었다.

16 나 스스로 힘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7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18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이 소진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9 소진을 일으키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면, 수용하면서 소진을 극복한다.

20
나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워크숍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소진을 극복한다.

21 소진을 일으키는 상황에 종교 혹은 신앙이 도움이 되었다. 

22 개인의 소진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3 다양한 직원복지를 확대하여 소진을 예방한다.

24 기관은 소진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업무분담을 해야한다.

25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차원

에서 지원한다.

26 충분한 휴식과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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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분류(Q Sort)

연구진은 Q 분류를 위해 진술문 카드 26개를 준비하였다. 진술문 수가 40개 이

하이기 때문에 분류표는 +4부터 –4까지의 범위가 안정적(Brown, 1980)이라는 선행

연구에 따라 A3의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연구참여자에게 26개의 카드를 Q 분류표의 

빈칸에 자신의 동의 정도(가장 비동의 –4, 가장 동의 +4)에 따라 분류하게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전체적인 진술문 내용을 파악하도록 26개의 진술문을 모두 읽어

보도록 하였다. 분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진술문을 읽은 후 동의, 비동의, 중립

의 세 그룹으로 나누도록 하였다. 다음은 동의 그룹의 카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동의하는 진술문을 +4에서부터 왼쪽으로 순서대로 분류하도록 하였고, 

비동의 그룹도 이러한 방식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는 중립적인 진술문들

을 가운데 배치하도록 하는 강제분포 방법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동의하

는 진술문 1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 1개를 선택한 이유를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Q방법론에서는 특정 문항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참여자가 

생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소진극복방안에 대한 동의를 묻는 것으로 한 

개인 안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

의 중요성에 따라 각 표본이 배치되어야 한다(김흥규, 2008).

5.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표본 자료들은 Q 표본 분류표에 기록된 진술문항 번호를 확인하여 코딩

하였다. 자료는 PQMethod Release 2.35을 이용하여 표준점수, 주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인자가중치(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입력한 산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유형을 선택하였으며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표준점수

(Z-score)를 사용하였다. 가장 비동의, 가장 동의 문항에 대한 진술문은 각 대상자

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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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유형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 설계에 따라 총 26개의 진술문을 18명을 대상으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소진극복방안 강화방안에 대한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18명의 

Q소트를 PQMethod 2.35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는 4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표 3과 같이 총 18명의 P표본 중 1유형 5명, 2유형 5명, 3유형 2명, 4유형 4명이 유

형화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요인행렬

응답자

요인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명 5명 2명 4명

P08 0.7747 0.0384 0.1252 -0.0383

P16 0.7012 -0.1897 0.3026 0.2558

P01 0.6931 0.4166 -0.2923 -0.0367

P17 0.6502 -0.0926 -0.0649 0.2531

P04 0.5522 0.4612 -0.2154 -0.0924

P06 -0.1970 0.7376 0.2205 0.2068

P02 0.1398 0.7203 -0.0232 0.0917

P10 -0.2164 0.6998 0.2251 0.2715

P14 0.2433 0.6191 -0.0397 -0.3215

P12 0.1314 0.4685 -0.0652 -0.0152

P03 -0.0150 0.0975 0.6902 -0.1700

P18 0.0557 -0.0357 0.6756 0.3398

P11 0.0329 0.0082 0.2036 0.8175

P07 0.1905 0.2735 0.1940 0.6789

P13 0.1897 0.1573 -0.3096 0.6621

P15 0.0217 -0.3131 -0.3598 0.4985

P05 0.4897 0.3156 0.4510 0.2335

P09 0.6308 0.2998 -0.5505 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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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인자가중치(Eigen value)는 표 4와 같이 각각 4.14, 2.50, 2.37, 1.67로 나타

났다. 인자가중치는 설명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1.00이상이 되면 각 유형의 추출 및 

유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4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59%를 설명하고 있었다. 

전체 누적 변량이 40%이상이면 의미가 있으며 50%이상이면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갖을 수 있다는 기준(박경수, 2005)에 따라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 4

유형별 인자가중치, 변량, 누적변량

특성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Eigen value 4.14 2.50 2.37  1.67  

변량(%) 23 14 13 9

누적변량(%) 23 37 50 59

Q방법론에서는 변인이 사람이기에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양적연구에서의 요인분석 

방법과는 다르게 각 유형 간의 독립성을 전제하지 않으며, 유형별 특성을 비교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상관관계가 높은가, 

낮은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김흥규, 2008), 표 5와 같이 각 유형 간 

낮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은 독립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유형간 상관계수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1유형 1.00       

2유형 0.15 1.00     

3유형 0.08 0.17 1.00   

4유형 0.22 0.17 0.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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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특성 분석

1) 1유형 : 기관 및 제도적 차원의 지원

1유형의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개인의 소진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충분한 휴식과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다양한 직원복지를 확

대하여 소진을 예방한다.”,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적 업

무 수행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다.”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힘든 점을 주변에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청소년관련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 소진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스트레스 

상황이 자연스럽게 호전되었다.”로 나타났다.

1유형에 해당하는 진술문 및 표준점수는 표 6과 같다.

표 6

1유형의 진술문 및 표준점수

연번 진술문 표준점수

22 개인의 소진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20

26 충분한 휴식과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1.50

23 다양한 직원복지를 확대하여 소진을 예방한다. 1.49

25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다.
1.45

7 힘든 점을 주변에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1.01

2 청소년관련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 소진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1.13

13 스트레스 상황이 자연스럽게 호전되었다. -2.22

1유형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1유형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중 

표준점수가 +1.00 이상인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P08] 스트레스가 호전된 이유는 심리적 압박,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

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가 호전된 경우가 있다. 

§ [P01] 대개 과중한 업무, 불합리한 임금체계 등의 이유로 소진이 발생하는데 이를 

개인의 마음가짐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업무

강도 하향 및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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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직원 복지를 위한 휴식이나 급여의 조정 등 현실적인 노력들이 가장 기초

가 되어야 할 것 같음.

§ [P17] 개인의 소진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소진이 

개인의 문제만을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기보다 관에서 정책이나 제도의 지원

이나 장치가 우선시 필요하다.

2) 2유형 : 일과 생활의 균형유지

2유형의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시간을 균형

있게 보낼 때 소진을 극복할 수 있었다.”, “가족의 지지가 소진극복에 도움이 되었

다.”, “충분한 휴식과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근무 외 시간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면서 소진을 극복하였다.”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다.”, “스트레스 상황이 자연스럽게 호전

되었다.”, “소진을 일으키는 상황에 종교 혹은 신앙이 도움이 되었다.”로 나타났다.

2유형에 해당하는 진술문 및 표준점수는 표 7과 같다.

표 7

2유형의 진술문 및 표준점수

연번 진술문 표준점수

15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시간을 균형있게 보낼 때 소진을 

극복할 수 있었다.
1.91

8 가족의 지지가 소진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1.80

26 충분한 휴식과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1.35

14 근무 외 시간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면서 소진을 극복하였다. 1.25

25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다.
-1.37

13 스트레스 상황이 자연스럽게 호전되었다. -1.40

21 소진을 일으키는 상황에 종교 혹은 신앙이 도움이 되었다.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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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유형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중 

표준점수가 +1.00 이상인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P06] 가족의 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족의 지지가 소진극복의 힘이 됨.

§ [P18] 청소년들과 소통에 있어서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직원들 간 연락에 있어서도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 

소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P10] 일과 자신의 삶의 구별이 필요할 것 같다. 일로 인한 스트레스나 소진을 

개인적 취미활동이나 가족의 따뜻함, 지지로 극복은 가능할 것 같다.

§ [P14] 휴식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되돌리고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음.

3) 3유형 : 자기주도적 성찰 노력

3유형의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소진극복을 위하여 긍정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필

요하다.”, “소진을 일으키는 상황에 종교 혹은 신앙이 도움이 되었다.”, “소진을 일으

키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면, 수용하면서 소진을 극복한다.”, “자신을 돌아보며 성

찰하는 것이 소진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다.”, “스트레스 상황이 자연스럽게 

호전되었다.”로 나타났다.

3유형에 해당하는 진술문 및 표준점수는 표 8과 같다.

표 8 

3유형의 진술문 및 표준점수

연번 진술문 표준점수

3 소진극복을 위하여 긍정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필요하다. 1.92

21 소진을 일으키는 상황에 종교 혹은 신앙이 도움이 되었다. 1.59

19 소진을 일으키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면, 수용하면서 소진을 극복한다. 1.57

18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이 소진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55

25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다.
-1.27

13 스트레스 상황이 자연스럽게 호전되었다. -1.5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Q방법론적 접근
  

- 251 -

4) 4유형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4유형의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대상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 “개인의 소진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과 사

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시간을 균형있게 보낼 때 소진을 극복할 수 있었다.”, “나 스

스로 힘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

는 다양한 교육, 워크숍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진을 극복한다.”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청소년관련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 소진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다.”, “스트레스 상황이 자연스럽게 호전되었다.”, “충분한 

휴식과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근무 외 시간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면서 소진을 

극복하였다.”로 나타났다.

4유형에 해당하는 진술문 및 표준점수는 표 9과 같다.

표 9

4유형의 진술문 및 표준점수

연번 진술문 표준점수

5 대상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 1.56

22 개인의 소진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55

15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시간을 균형있게 보낼 때 소진을 

극복할 수 있었다.
1.20

16 나 스스로 힘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14

20
나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워크숍 등에 보다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소진을 극복한다.
1.04

2 청소년관련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 소진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1.25

25
청소년상담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다.
-1.33

13 스트레스 상황이 자연스럽게 호전되었다. -1.55

26 충분한 휴식과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1.77

14 근무 외 시간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면서 소진을 극복하였다. -1.92

4유형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4유형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중 

표준점수가 +1.00 이상인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

- 252 -

§ [P11] 내담자나 실무자와 근무시간 이후에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

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진다면 소진극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P07] 개인의 소진 예방 및 극복방안 중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됨.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방안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

악하고 유형화하였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시

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은 다양한 사업들로 넓은 스펙트럼(spectrum)

을 가지고 있으나 업무역할 과다 및 역할의 모호함을 유발하였고, 유관 기관들에 비

해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종사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렇듯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자

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은 청소년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선행연구 등에서 추출한 26개 진술문을 대구지역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에 3년 이상 종사하는 18명 전원에게 소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

악하고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인식유형은 네 

가지로 나타났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 방안에 대한 인식유형 

및 인식태도를 요약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유형별 소진극복방안에 대한 인식과 기대

구분 유형명 소진극복방안에 대한 인식 소진극복방안에 대한 기대

1유형

기관 및 

제도적 

차원의 지원

소진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소진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기관 

및 조직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2유형
일과 생활의 

균형유지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표준화된 소통기준을 마련하고, 

가족의 소통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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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유형인 ‘기관 및 제도적 차원의 지원’은 소진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업

무 수행을 위한 기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유형이다. 1유형에 속

하는 종사자는 18명 중 5명으로 “개인의 소진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 “다양한 직원복지를 확대하여 소진을 예방한다”는 진술문에 가장 긍

정을 보였으며, 이는 기관이 소진을 개인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여 기관 

차원의 조직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박동수, 김윤성, 2002; Organ, 1988; Rousseau, 

1989)와 맥을 같이한다. 

  개인이 소진에 빠지면 조직이나 업무에 대해 냉담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

어 조직 내에서 변화를 기대하거나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Demerouit et al., 

2009)는 점에서 소진극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소

진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신분보장의 어려움, 불합리한 임금체계라면 더더욱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으로는 소진극복이 어렵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종사자들이 경험한 소진의 가장 큰 이유는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종

사자들에 비해 처우가 낮다는 점과 계약직 신분이라는 점이다. 1유형에 속하는 종사

자들은 “대개 과중한 업무, 불합리한 임금체계 등의 이유로 소진이 발생한다”, “직원 

복지를 위한 휴식이나 급여의 조정 등 현실적인 노력들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

는 주관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합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기관 및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직무 욕구 간의 불균형 혹은 개인의 기여도와 보

상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진이 발생한다고 설명(최혜윤, 김은하, 2017; Maslach & 

Leiter, 1997)하는 연구와 계약직은 비협조적인 직무환경에 따른 높은 소진을 보이는 

연구(양미진, 조수연, 이소엽, 2012)와 의미를 같이하는 것으로 신분보장의 어려움과 

낮은 처우로 인한 소진을 설명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수

구분 유형명 소진극복방안에 대한 인식 소진극복방안에 대한 기대

3유형 
자기주도적  

성찰 노력

소진 상황을 피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극복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소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피하지 않고 자기주도적 성찰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4유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스스로 힘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관련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규정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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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비해 계약직 신분과 낮은 처우 수준을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청소년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비해 구체적인 호봉표와 경력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 사업의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에(여성가족부, 2021) 각 운영기관형

태에 따라 차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신분보장의 어려움과 낮은 처우수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의 노력과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

는 노력이 기관과 제도적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에 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수는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센터가 설립된 이

래로 인력 충원이 없었기에 업무량을 과중시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설립된 학

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가형, 나형, 다형에 따라 4명, 3명, 2명의 인력이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종사자 1인당 평균 1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사례관리하고 있기에 업

무 과중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이나 환경

적 차원에서의 개입은 우선적으로 업무량의(사례수) 한계 설정(Killian, 2008), 체계적

인 수퍼비전(박근영, 임은미, 2014)을 시행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울 수 있는 제도

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유형인 ‘일과 생활의 균형유지’는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휴식

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각하는 유형이다. 2유형에 속하는 종사자는 18명 중 5명으로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시간을 균형있게 보낼 때 소진을 극복할 수 있

다”, “충분한 휴식과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근무 외 시간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

면서 소진을 극복하였다”는 진술문에 가장 긍정을 보였으며, 이는 업무량을 줄이고 

일과 관련 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여가활동을 제공하고(Bakker & Demerouti, 

2007), 업무와 생활을 구분하는 활동이나 휴식 취하고 회사라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남현주, 송연주, 2016)를 주장한 연구와 의미를 같이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의 일과 생활의 경계에 대한 모호성은 

근무 외 시간에 청소년과 연락이 지속된다는 점과 주말에 많은 행사가 이루어져 초과 

근무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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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학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불특정한 시간에 소통하게 되거나 

학교 밖 청소년 본인 제반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2유형에 속하는 종사자들은 “청소년들과 소통에 있

어서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주관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업무시간의 모호성을 호소하였다. 이는 종사자 개인이 학교 밖 청소년과 명확한 구조

화를 통해 연락과 소통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겠지만 기관 차원에서 업무시간과 청소년

과의 소통시간에 관련한 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는 1유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관 및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통일성 없는 종사자 개인별 소통기준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제공할 수 있기에 기관 차원에서 명확한 구조화를 제시

하여 일과 생활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의 또 다른 소진극복방안 중 하나는 가족지지

요인이다. 2유형에 유형화된 5명은 주로 30대 후반 이상이며 자녀를 둔 기혼자로 “일

로 인한 스트레스나 소진을 개인적 취미활동이나 가족의 따뜻한 지지로 극복 가능하

다”, “가족의 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족의 지지가 소진극복의 힘이 되었다”는 

주관적 의견을 보고하여 소진극복에서 가족의 지지가 중요함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기관은 가족과의 소통과 생활을 보장하는 가족친화기업을 표방함과 동시

에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통해 소진극복

을 촉진시킬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유형인 ‘자기주도적 성찰 노력’은 소진 상황을 피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극복

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유형이다. 3유형에 속하는 종사자는 18명 

중 2명으로 “소진극복을 위하여 긍정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필요하다”, “소진을 일으

키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면, 수용하면서 소진을 극복한다”,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

하는 것이 소진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진술문에 가장 긍정을 보였으며, 이

러한 결과는 자신의 정서를 민감하게 인식하며 자기돌봄, 자기성찰은 물론이고 소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연구(남순임, 김윤희, 2019)와 자기성찰을 

통한 변화가 심리적 소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연구(Regedanz, 2008)에서도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3유형은 기관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1유형과 2유

형과 달리 소진극복의 노력을 개인 노력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개인 내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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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통해 소진을 일으키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자기주도적인 성찰 노력으

로 소진극복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는 청소년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개인적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

다면 결국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올바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심리적 소진

을 덜 경험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윤아랑, 조하나, 2013)와 업무환경이 종사자의 소진

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개인 내적 노력을 통해 소진에 대한 부

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줄여 줄 수 있다는 연구(윤아랑, 2013)와 맥락을 같이한다.

  소진극복을 위한 자기주도적 성찰은 두 가지 노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소진

을 자기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최혜윤, 김은하, 2017) 것으로 업무, 대

인관계 등의 스트레스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소진으로부터의 

회복이 삶의 생기가 돌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업무에 대한 동기와 집중력을 찾게 되

고(최혜윤, 김은하, 2017),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평

가하여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들지 않게 되며(최혜윤, 박현정, 차지숙, 김은하, 2015), 

자신의 정서상태를 민감하게 인식함과 동시에 자기돌봄, 자기성찰은 물론이고 소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를 갖추려는 노력(남순임, 김윤희, 2019)으로 자신에게 주

는 신호와 의미를 발견하여 소진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 소진극복은 

침체되었던 에너지가 회복되고 소진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의 복귀를 넘어서는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최혜윤, 김은하, 차지숙, 2017). 자기주도적 성찰 노력이 소진 이전의 

상황으로의 복귀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소진극복을 통해 본인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전략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성찰과 자기돌봄 

전략을 실천한 대다수 대학상담자들은 회복 이후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회복 상태를 유지했다는 연구(최혜윤, 김은하, 20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주도적 

성찰은 소진극복뿐만 아니라 극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에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개

인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유형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은 스스로 힘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관련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지각하는 유형이다. 4유형에 

속하는 종사자는 18명 중 4명으로 “대상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 “나 스스로 힘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워크숍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진을 극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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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진술문에 가장 긍정을 보였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의 전문적 정체성 

문제(활동과 상담가로서의 갈등)를 해결하지 못하여 소진 가능성이 커지고,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는 연구(장승희, 2020)와 일치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지역 내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지원, 자립 지원, 청소년 근로 권익 등 보호,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인식 개선

(여성가족부, 2021)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업무 지

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여러 가지 업무 수행으로 인한 정체감 혼란, 학교 밖 청

소년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유관기관들의 인식 부족 등의 스트레스로 소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상 상담업무 뿐만 아니라 상담

자에게 부과되는 업무량이 과다하여 상담자가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김현미, 

최인화, 권현용, 2010)를 지지한다. 이에 소진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차원에서 업무수행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전문성을 강화시킬수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넓은 사업 스펙트럼 속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가 집중적으로 매진해야 할 사업영역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역할과 책임

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발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1유형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1명이 

개입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사례수가 약 100명에 해당한다. Hall, Carswell, Walsh, 

Huber, Jampoler(2002)는 ICM(Intenstive Case Management)모델에서 집중적인 서비

스를 제공할 경우 15사례,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50사례까지 가능하다고 제

시하였다. 이 기준에 비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는 많은 사례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개입전략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를 제시하는 지원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례개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이라는 단일한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관

계, 대인관계, 일상적인 사회생활 등 주변의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

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

다. 그러므로 종사자는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에게 맞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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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발달 교육과 관련 정책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연구(장승희, 2020)와 같은 점을 시

사한다. 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으로 학교 밖 청

소년의 다양한 문제와 요구들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례관리체

계 구축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사례관리체계는 욕구 및 문제 파악, 지원방향, 사례평

가, 주변자원과의 연계 등을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 방안에 대해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을 위해서는 기관 및 

제도적 지원과 개인의 성찰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윤아랑

과 정남운(2011)의 연구에서도 조직과 개인이 함께 노력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소진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조직은 개인의 처우와 신분

보장, 일과 생활의 균형유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화된 사업 매뉴얼 제작 

등을 기관 및 제도적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소진 예방과 극복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은 소진을 일으키는 상황을 수용

하면서 어려움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자기주도적 성찰을 위한 자기돌봄과 자기수양

(self-discipline) 등을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삶과 직업인으로서 균형을 도울 수 있

는 문화여가활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의 소진극복방안에 대해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하였지만 각 유형들이 완전히 배타적이거나 

이질적이지 않기에 정책 개발 차원에서는 함께 연계되어 다루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진극복은 소진이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하거나 복귀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소진이란 만성적인 긴장의 결과로 

정서적 소모,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현상(Maslach & Jackson, 

1981)으로 활기없이 무기력해져 기술과 능력이 악화(윤은주, 2009)된다고 정의하였지

만 소진극복은 침체되었던 에너지가 회복되고 소진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복귀를 넘

어서는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진극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적 자

세를 갖춰야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으며, 조직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장된 

이해를 가지도록 하여 더나은 조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관과 관리자는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소진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

스템을 구축하여 소진의 개별적․환경적 원인을 확인하고, 개인적 고통을 이겨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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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조직문화를 올바르게 습득하여 조직 적응력 향상을 돕

는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진극복을 위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체계를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소진은 직무 등의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나타난 현상이기에 그만큼 극

복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소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소진을 

어떻게 경험하여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갔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기에 한 번

의 노력과 지원으로 소진극복을 돕겠다는 노력보다 자신의 소진 정도를 충분히 이해

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지

원하기 위해 종사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

어,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스마트기기 활용을 제한하여 종사자의 휴식시간을 최소한

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 의사에 따라 근무시간 선택제, 재

량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종사자의 소진상황에 알맞게 탄력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자신과 소통하여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넷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는 역할모호성으로 인해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 

역할모호성이란 센터 종사자 수에 비해 광범위하고 많은 업무(발굴․연계, 자원 개

발․연계,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지원, 자립 지원 등)를 수행하면서 기관으로서의 정체감과 종사자 개인으로서의 

정체감 혼란을 말한다. 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기관의 업무역할을 명확히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호소문제를 구체화하는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여 

종사자가 개입할 수 있는 사례개입수와 개입범위의 수준을 구조화하고, 청소년안전망

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사회연계망

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소진극복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대구지역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 방안을 더욱 

타당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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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본 연구의 대상 선별기준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센터

에서는 선임이나 팀장급 이상으로 두었다. 이 기준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여성

가족부, 202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에서 팀장 기준으로 하였다. 

하지만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2009)에 따르면 소진은 초보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어

려움 극복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에 연령의 구분보다는 연령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소

진극복사례를 분석하여 경력수준에 맞는 소진극복 방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소진을 어느 정도 

극복한 종사자를 참여시켰다. 소진을 극복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하게 될 소진을 잘 극복하고 예방하자는 목적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겠지만 소진

을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한 종사자들의 소진을 분석하여 극복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의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다르지만 업무의 기준과 형태가 흡사하며 대부분 한 센터장이 두 센터를 

겸직하는 구조로 같은 공간을 사용하기에 두 기관의 종사자가 어떤 원인으로 소진을 

경험하고 소진극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6차 청

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중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처

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여성가족부, 2018)을 밝히고 있기에 본 연구를 기점

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소진극복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제시하는 기초연구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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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rn-out coping strategies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workers: Utilizing Q methodology

Won, Dongyun*·Jeong, Chunheon*·Kang, Geunmo*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ubjective perception 

on the burn-out coping strategies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workers 

using the Q Methodology. Using the PQMethod Release 2.35, we categorized the 

burn-out coping strategies of workers into 4 different types, as follows; ‘support of 

institution or system’, ‘maintain work-life, ‘self-directed introspection endeavor’and 

finally, ‘establish a foundation to strengthen expertise’ is the last typ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workers’ ways of overcoming burn-out and also revealed 

how individual-level efforts and institutional system-level efforts can form an 

approach for developing a stronger theoretical basis for future research.

By extension, this study is expected that be able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qualitative growth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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